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① 잘 지
냈는가
“잘 지냈
는가?”물
어오는 당
신의 안부
전화는 하
루종일 분
주했던 내
마음에 커
다란 기쁨

주머니를 달아주는 말입니다.

②고맙소
“고맙소”가만히 어깨 감싸며
던진 말 한마디는 가슴 저 깊이
가라앉는 설움까지도 말갛게 씻
어주는 샘물과 같은 말입니다.
③수고했어
“수고했어”엉덩이 툭툭 치며
격려해주는 당신의 위로 한마디
는 그냥 좋아서 혼자 걸레질 하
고 난 신나는 말입니다.
④최고야
“최고야”눈 찔끔 감고 내민

주먹으로 말하는 그 말 한마디
는 세상을 다 얻은 듯한 가슴 뿌
듯한 말입니다.
⑤사랑해
“사랑해”내 귓가에 속삭여주
는 달콤한 사랑의 말 한마디는
고장난 내 수도꼭지에서 또 눈
물을 새게 만드는 감미로운 음
악과도 같은 말입니다.

- 좋은 글 중에서- 
(문의 011-342-5834)

가장하기쉽고, 듣기좋은말들= 외국인 근로자 공동체 대표 ⑤

포천시 소흘읍 이동교리 122
번지에 위치한 하리 크리시나
사원에서는 격주 일요일마다 인
도와 방글라데시에서 온 외국인
근로자중 힌두교를 믿는 사람들
이 모여 기도하고 공부를 하고
있다.
이곳에서 힌두교 신자들을 교

육하는 이는 한국인 황보 진 목
사다. 황보 목사는 청년시절 이
스라엘 키부츠에서 얻은 경험과
장기간 영국에서 살며 힌두 종교
인들과의 체험, 나아가 한국인으
로서는 최초로 힌두사제 서품을
받은 것으로 알려졌다. 강남구
신사동과 이곳 이동교리에서 격
주로 강론을 하고 있다.
인터뷰를 한 3월25일은 신사동

에서 모이는 날이다. 12시에 약
속을 하고 신사역에서 만나 부강
빌딩 3층 I LOVE YOGA원에서
인터뷰를 했다.
이곳에서 만난 파비트로씨(33)

는 포천시 영중면 양문공단 가구
업체에서 일하고 있다. 한국에서
11년째 살고 있는 파비트로씨는
한 업체에 계속 근무하고 있다.
다른 회사에서 더 많은 봉급을
준다며 와서 일해달라고 해도 근
무하고 있는 업체에서 너무 잘
해주고 있어 배반할 수 없다고
한다. 경기가 어려워 다른 곳보
다 월급이 적어도 계속 근무하겠
다고 밝혔다.
파비트로씨는 아침 6시에 기상

해 기도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
다. 기도는 주로 만트라 명상으

로 한다. 만트라 명상은“하리 크
리시나 하리 크리시나 크리시나
크리시나 하리 하리 하리 라마
하리 라마 라마 라마 하리 하리”
를 108번 반복하는 것을 1회라고
하며 모두 16회를 하루에 암송해
야 한다. 그래서 만트라 명상에
는 2시간 이상이 소요된다.
이 만트라 명상을 함으로써 영

적 파장이 우주 삼라만상에 전달
돼 나는 물론이거니와 모두가 잘
되도록 한다.
대학에서 경제학을 전공하다

한국으로 와 8년째 근무하면서
그동안 모은 돈은 8천여만원이
된다고 한다. 처음 5년 동안은
고향에 계신 어머니께 송금해드
렸지만 그 이후에는 통장을 만들
어 저축하고 있다고 한다.
힌두교인들은 고기를 먹지 않

고 채식위주의 식사를 하고 있다
고 강조하는 파비트로씨가 한국
에 처음 왔을 때 가장 힘들었던
것은 언어소통이 안돼 의사전달
을 할 수 없었다는 사실이다. 이
제 한국어를 배워 훨씬 살아가는
것이 쉽다고 한다. 그러나 마음
놓고 거리를 다닐 수 없는 점이
가장 큰 아쉬움이다. 
한국정부에 바라고 싶은 사항

에 대해 파비트로씨는“외국인이
라는 이유 하나로 무시하지 말고
이곳에서 일하는 만큼 편안하게
살 수 있도록 비자를 내 주었으
면 좋겠다”고 강조한다.
각 회사 대표들에게는 월급을

제대로 주었으면 한다. “열심히

일했는데 월급을 주지 않는 사
장님이 있다고 들었다”며“고생
한 친구들에게 월급을 제대로
지급해 주시기를 바란다”고 밝
혔다.
포천시에 바라는 사항에 대해

서는 우리가 힘들게 여기고 있는
것들을 해결해주어 편안하게 살
수 있도록 했으면 하는 바램이
다. 늘 숨어서 살아야 한다는 것
이 너무나 힘들다.
올해 포천시에서 개최할 계획

인 축제에 대해 파비트로씨는
“마음놓고 우리나라의 문화에 대
해 소개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”
며“축제의 현장에서 불법체류자
단속이나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된
다”고 한다.
이들에게 힌두교 경전인 바가

받 기따를 교육하고 있는 황보
진 목사는 동국대 행정학과를 졸

업하고 영국 Bhaktivedanta college
에서 바이시나비즘을 공부했으며
동국대 인도철학과 대학원에 재
학중이다.
황보 목사는“이들 힌두교인

들은 매우 신앙심이 깊어 영혼
이 맑고 깨끗하다”며“이들이
한국에 와서 근로자로 살면서
여러 가지 고통스러운 것이 한
두 가지가 아니지만 늘 감사하
는 마음으로 살아가고 있다”고
밝혔다.
포천시 가산면, 소흘읍, 영중면

등에서 거주하면서 중소기업체에
근무하고 있는 이들 50여명의 힌
두교인들이 한 자리에서 모여서
기도하고 경전을 공부하며 신앙
생활을 하고 있으며 서로에게 어
려운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가
힘이 되어주고 있다고 한다.

김영복 기자 best114@paran.com

“外國人이라는이유만으로무시하지마세요”

“마음편하게일하다가고향으로돌아가도록해주세요”

인도 힌두교 대표 파비트로

3년 전부터 일거리가 조금씩
줄어들어서 걱정을 하고 있었다.
그런데 2005년 초여름에 대박의
꿈을 안고 월드컵 트로피저금통
을 칠할 기회가 있었다. 그것이
쪽박 일 줄이야…. 계산상으로는
빚 청산도 하고 여유자금도 생
길 것 같았다. 
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끌어 모

아 주야로 공장을 가동시켰다.
기술자 3분, 보조아줌마 8분, 우
리식구 4명은 땀과 먼지 그리고
더위와 싸우며 열심히 물건을
칠했다. 2.5톤 화물차로 계속 물
건을 받고 띄우기를 보름정도
했을까? 
결재대금이 하루 이틀, 일주일

이 미뤄져서 찾아가 보니 물건
이 창고에 가득 쌓여 있었다. 잘
팔리지가 않았던 것이다. 그때부
터 그쪽에선 칠에 대한 트집을
잡기 시작했다. 3개월에 걸친 실
랑이 끝에 결국엔 우리가 포기
하고 말았다.

때마침 경기신용보증재단에서
안내장이 왔다. 소상공인 특별자
금대출이었다. 사람이 죽으란법
이 없다는 말이 이래서 생겼나
보다. 
마음을 추스리고 돈 마련을

하여 주변정리를 했다. 인건비에
자재비에 1천만원을 보름만에
눈앞에서 날려 버렸다. 
가뜩이나 힘든데 더 큰 고비

를 넘기고 나니 이젠 오히려 여
유가 생기더라. 땅 끝까지 몰리
면 포기하게되고 포기하고 나니
여유가 생겨 오히려 마음이 편
해지더라. 어려운 고비를 함께
넘기고 나니 신랑이 안쓰럽고
더 애틋해지더라. 그래서 바가지
를 긁지 말아야지 하는 생각에
가슴이 저며오더라. 
하지만 열심히 일하려고 마음

먹으니까 일거리가 없어서 걱정
이다. 그나마 기술이 있어서 문
안닫고 있지만 요즘 경기를 보
면 걱정이다. 공장을 임대해서

제조업을 하는
사람들은 한마
디로 사면초가다. 접어 버리자니
망막하고 계속 유지하자니 적자
가 나니 말이다. 그래서 2007년
을 맞이하여 좋다는 것은 다했
다. 보살님을 모셔다 고사도 지
내고 삼재풀이도하고 부처님 전
에 식구들 등불도 켰다. 초하룻
날엔 공장에 막걸리도 붓고 차
에 염주도 걸고 아들 딸 신랑 모
두 염주팔찌와 부적을 지니고
다니게 했다. 
이 정도로 했으니 조금은 나

아질 것 같은 생각이 든다. 마음
으로 간절히 원하고 열심히 100
번 이상 기원을 하면 꼭 이루어
진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다. 믿
음을 가지고 기원해봐야겠다.
“더도 말고 덜도 말고 공장이 잘
돌아가 자식공부 시키고 부모님
께 자식으로서의 도리를 다할
수 있을 만큼만 허락해주소서.”
라고…. 

䤋용경자의세상읽기3

열심히일하고싶은데

시시인인의의 窓窓
소한에

소한에
나뭇가지가 뚝뚝 부러지는 날
눈밭에 여우가 캑캑 울어대는 날

소한은
황소 아래턱에 고드름 달리고
마부 수염에 안개꽃 피는 날

소한은
문고리가 쩍쩍 달라붙는 날
자릿기가 뗑뗑 얼어붙는 날

그러나 이제
스모그 온실에서 시름시름 하는 날

덕담도 세월 따라 바뀐다지만
소한도 세월 따라 비가 내리네
우수도 경칩도 멀고 먼 날
오늘 소한에 비가 내리네
봄비처럼 내리네

임관영(시인, 포천시문인협회장 역임)

때때로 우리는 찌들고 피곤해진 일상을 들고 세월과 마주
한다. 순리를 거역하지 않고 언 땅에 봄은 그 시간이면 그
자리에 분명 다시 올 거라, 인간은 굳게 믿는다. 이 얼마나
다행스런 축복인가. 

사람들이 싫어하던 좋아하던 여지없이 오고야 만다. 그러
나 사람은 들판에 피는 들꽃에게 손 한 번 내민 적이 있나,
늘 우리가 쳐놓은 울타리 안에서 세상살이로 숨이 차다.

어찌 인간의 춤사위만이 위대한가. 숲 속에 이는 바람과
도 만나야 하고 부러진 소나무의 줄기도 어루만져 볼 일이
다. 잔인한 4월이 오면 여럿이 봄 소풍을 가보자구요.

안 익 수(시인)

<감상노트>

포천시 농업경영인회 군내면지
회(지회장 이형구)는 지난 2월28
일 군내면사무소 광장에서 제12회
군내면민 윷놀이 대회를 개최한
자리에서 사랑의 모금함을 운영
했다.
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윷놀

이 대회와 함께 사랑의 모금함을
운영해 모금된 70만5천500원 전액
을 본지 불우이웃창구에 3월2일 기
탁했다.
성금을 기탁하는 자리에 농업경

영인회 군내면지회 이형구 지회장
과 엄미숙 군내면 여성경영인회장,

박광붕 총무 등이 함께했다. 
지난 2월28일 개최된 군내면민

윳놀이 대회에서 여성농업경영인
회는 빈대떡과 김치, 홍어무침, 제
육볶음, 떡, 과일 등 푸짐한 음식
을 준비해 대회에 참석한 노인들
에게 제공해 훈훈한 자리를 마련
했다.

하승완 기자 forme65@paran.com

70만4천500원本紙불우이웃돕기창구에기탁
군내면농업경영인회사랑의모금함운영으로

■ 상 호 : 대복 인테리어 하우징
■ 대 표 : 유 병 호
■ 주 소 : 포천시 선단동 82-14(☎031-542-8818)
■ 홈 페 이 지 : www.daebokart.com
■ 장암영업소 : 031-871-2002 
■ 경 기 상 재 : 031-829-8901
■ 방학영업소 : 02-954-1481 
■ 구리상재(주): 031-529-5072~3

좋은생각이나거든망설이지말고바꾸세요

내부인테리어리모델링전문업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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